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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정원도시 모형에 대한 연구†

김영재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Developing� a�Garden�City�Model� for� Jung-gu�District� in�Ulsan

Kim, Young-Ja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garden city concept by identifying key planning elements 
and applying them on a pilot basis to an actual urban site. The selected target area is the “Culture Street” in Jung-gu, 
Ulsan Metropolitan City, a region with accumulated experience in garden-based urban regeneration and a high 
concentr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resources. The garden city type for this study was defined as a “Vitality-Oriented 
Garden City,” and four foundational domains—potential and feasibility, spatial resources, cultural assets, and operational 
capacity—were established to derive both basic and specialized planning elements. The pilot application revealed the 
need for utilizing residual spaces and implementing network-based strategies in terms of green infrastructure. In the 
cultural and tourism domains, the potential for integrating garden content with local commercial areas was identified. 
Furthermore, in the domains of activities and governance, urban garden festivals and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but also showed limitation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garden city concept can 
be flexibly applied to real urban contexts and suggest its potential as a new paradigm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may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further application i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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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도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원도시의 구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로, 
정원 기반 도시재생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문화․예술자원이 밀집해 있어 정원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정원도시의 유형은 ‘활력형 정원도시’로 설정하였으며, 네 가지 기반영역(잠재력 및 타당성, 공간자원, 인문
자산, 운용기반)을 중심으로 기본 지표와 특성화 지표에 적합한 정원도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시범적용 결과, 정원

†이 연구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정원도시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Ja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53-510-2978, E-mail: youngjae_kim@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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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도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안전문제, 자살․스트레스․우울증등정신건강문제의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정원을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원은 개인에게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할 뿐 아니라, 치유와 위로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행복한 삶

을 가능하게 하고, 정원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박

희성, 2022; 서주영, 2022; 유현정과 권진욱, 2022; 김영재와

권진욱, 2023; 홍승훈, 2025). 더 나아가, 인구 감소로 인한 도

시소멸에대응하기위한도시정책의일환으로정원을활용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Lafent, 2020; 이명준 등, 2024). 뿐만

아니라,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실행 방

안으로서의가치도함께주목받고있다(이서영 등, 2022; 김보

경과 이병철, 2024; 석영선과 최윤의, 2024). 이처럼 정원은 단

순한 조경을 넘어, 도시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원에 대한 가치는고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자연의장

소이자 문화적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어 왔다(조

세환, 2018). 정원은자연의형태와문화적양상이혼합된공간

으로서, ‘문화와 자연’, ‘사고와 물질’, ‘인간과 자연’을 연결 짓

는매개역할을수행한다(조경진, 2014). 따라서정원은단순한

관람공간을넘어서작업의공간이자생산의환경이며, 자연성

이 강화된열락의장소로서의속성을가지며(신상섭과 이명우,

1998), 사회적․문화적활동이이루어지는장으로기능해왔다

(고정희 등, 2010).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 삶과 연관된 실용적 기능, 예술적

표현의 공간을 넘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 확대되고 있다(조혜령과 성종상, 2016). 이에 따

라정원은공원, 도시숲, 수목원, 식물원, 오픈스페이스등과같

은 공공 녹지공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이용자 중심의 공

간 활용을통한 사회적 기능, 생태환경 보호와 물순환 등 생태

적 기능, 심미성과 치유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가치를 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미옥, 2017).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정원은 단지 치유와 위안의 수

단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천적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정원도시(garden city)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

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개최된 정원도시 컨퍼런스에서

는 전문가들이 모여 정원도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정원도시선언을 선포하였다. 선언문은 미래의 정주 환경이 자

연과 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전

통․문화․생태의 융복합적 개념이 도시 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원도시포럼, 2021). 이렇듯 정원은 단기

적인 유행의 요소가 아닌 국가의 정책 기조1)로 자리잡으며,

2024년 산림청은 인천 서구, 대전(서구․유성구), 세종, 충주,

전주, 전라남도 등 7개의자치단체를정원도시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도시재생, 공

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Lafent, 2024. 06. 19.).

이를종합해보면, 정원도시는정원생활권내유․무형자원

을기반으로한총체적그린인프라로이해할필요가있으며(권

진욱과 최동아, 2024), 정원을 통해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원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도시의 기본 개념은 “정원이 지닌 총체적 자원과 활동을

기반으로한지역정책의일환으로, 관련직․간접인프라를구

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원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연

친밀과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공유’를 실현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산림청, 2022).

산림청(2022)은 국내에적용가능한정원도시를조성하고다

양한 목적에 따른 범주를 구별하고자 우리나라 행정구역 위계

중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그 이하 단위를 대상으로 4가지의

정원도시유형을분류하였다. 첫번째유형은확장형정원도시

로, 이는 도시 정체성을강화하고도시브랜드를구축하기위한

조성목적을 가지며, 대형규모의 정원 활용 혹은 신규 조성 등

을통하여정원도시의기반을마련하고, 기존에조성된대규모

의 거점 녹지(정원, 녹지, 공원 등)와 도시와의 네트워킹을 계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투리 공간 활용과 네트워크화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문화․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원
콘텐츠와 상권 연계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활동․행사와 운영기반 측면에서는 도심형 정원축제 및 시민참여 기반
정원문화 확산전략의효과성과한계가함께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원도시 개념이 실제도시공간에유연하게적용가능
함을 보여주었으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의 정책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활력형 정원도시, 정원인프라, 도시재생, 정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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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자 할 때적합한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활력형정원

도시로, 재생적 측면에서 정원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원을 통한

정원문화확산및커뮤니티활성화를목적으로한도시에적합

하다. 세 번째 유형은 진흥형 정원도시로, 1차 산업 중심의

농․산․어촌지역과, 2․3차 산업의 도시권역, 쇠퇴한 산업도

시의 일부 권역 등에 대한 대안적 계획의 목적을 가진 도시에

적합하며, 축소도시(지방소멸)의 현안해결을목적으로발굴․

활용가능한자원과정원을연계한관광자원화성격을갖는다.

네 번째 유형은 특수융합형 정원도시로, 3개의 유형과 다르게

정원도시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의 유형과 기타 도시

정책과 정원의 융합을 목적으로 할 때 적합하다.

이렇듯정원도시는조성목적이다를수있고, 기초자치단체

의규모(시, 군, 구 단위), 지리적위치, 주변환경등에따라정

원도시 수립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다르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지 성격에 맞는 하나의 정원도시 유형을

선정하여조성목적및개념에부합하는계획요소를도출하고,

그 요소들이 실제로 도시공간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표를 실제 대상지에 시범적용함으로써 정원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원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정원도시 모형의 수행 절차

정원도시의모형은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되었다(그림 1).

먼저, 시범적용대상지방자치단체를선정한후, 해당지자체의

여건을 분석하여 실제 시범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구체적으

로 도출하였다. 이때 선정된 시범 대상지는 지자체 전체가 아

니라, 실험 목적에 적합한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며, 정원 관련

도시정책 경험이 있거나 시민참여 기반의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의 선정되었다.

이후 선정된 대상지의 정원 관련 요소와 조성 여건을 조사

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원도시 계획 요소와 비

교하여 현재 대상지의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분석은 대상지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

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내 결핍되거나 미흡한 정원도시 계획 요소

가식별된경우, 해당요소를보완할수있는실행방안을계획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 대상지의 정원도시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여 실제 공간에

서 정원도시 개념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2. 정원도시 모형 대상지

본연구의시범적용을위한정원도시모형대상지의자치구

는울산광역시중구로선정되었다. 울산중구는 태화강국가정

원을 비롯하여, 구도심 일대에서 정원을 매개로 한 다양한 도

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이 잘 마련된 지역이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중구는 2022년기준인구약 21만 명, 면적 37㎢,

13개의 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울산 5개 구 중 중심부에

위치한 자치구이다. 북동쪽으로는 울산 북구와 남쪽으로는 태

화강을 경계로 남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울주군과

인접해 있다.

지형적으로는 북서부에 입화산, 함월산, 황방산 등 구릉성

산지가분포하고, 남동부는태화강과동천이흐르는평탄한지

형을이룬다. 시가지는 주로이 평지를 중심으로국도 7호선과

31호선이남지역에형성되어있다. 울산내타지역과달리중

구는 산업단지가 없는 대신, 행정․업무․상업 기능을 중심으

로 하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울산 중구에는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국가정원이 조성되

어 있으며, 문화의 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태화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녹지축은 원도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구청은 정원 전담 조직을 신

설하고 시가지 내 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

의 거리에는 보행로 화단형 정원, 자투리땅 화분형 정원등 협

소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문화

자원과 연계한 정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그림 2).

2) 시범적용 대상지 현황
구체적인 시범적용 대상지는 울산 중구 내에서 정원도시의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중구 전역이 태화

강 국가정원과 연계하여 정원도시 적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

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가정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적용 가그림 1. 연구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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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중구 내 원도심 재생이 가능하고 정

원 기반 도시재생이 기대되는문화의 거리 일대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장춘로, 당산4길, 중앙3길, 젊음의 거

리, 번영로, 옥골샘3길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문화의 거리 전

구간과 인근 원도심 상권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3). 행정구역

상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중앙동

인구는 12,602명, 약 7,000세대가 거주 중이다. 문화의 거리 일

대는조선시대울산읍성의중심지였으며, 상업이 집중된원도

심 지역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도시 기능이 남구 삼산지

구로 이동하면서 쇠퇴를 겪었고, 2010년대 들어 도시재생사업

을 통해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해당대상지의공원녹지현황을살펴보면, 문화의거리

일대는전형적인원도심지역으로, 소규모건물과골목길이밀

집해있어도시공원이나녹지공간이거의없는상황이었다. 울

산시립미술관앞마당, 울산 동헌및 내아 등 문화재주변에 소

규모녹지가일부조성되어있으며, 폐교된울산초등학교부지

는 향후 녹지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문화의 거리와 태

화강이 접하는 둔치 지역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태화강체육공원이조성된구간(주차장서편∼태화교약 600m)

과주차장동편둔치에도일부녹지가형성되어있다. 이외에도

옥교사거리 교통섬 등지에 소규모 녹지가 산재해 있다.

문화시설측면에서는,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에따라소

극장, 갤러리, 공방등의입주를지원해왔으며,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이후 문화자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

하여 울산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등 지정문화재도 다수 분포

하고있다. 이외에도도서관,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문화원, 평

생학습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어 정원문화 확산 기

반이 풍부한 상황이었다. 다만, 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은 신시

가지로이전하여현재이지역에는행정시설이남아있지않다.

3) 정원도시 기반영역 및 지표 설정
정원도시에 대한 계획요소는 기반영역 구분을 통하여 세분

화하였으며, 기본 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별하였다. 기반영역

은정원도시계획요소에대한대분류의성격을가지며, ‘정원도

시의잠재력및사업타당성’, ‘공간자원 기반’, ‘인문자산기반’,

‘운용 기반’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산림청, 2022). 기반영

역의각항목은기존현황으로부터적용가능한요소들을포함

하는 것은 물론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시 가능한 내용을 반영

하도록하였다. 정원도시조성을위한기반영역의구분과영역

별 지표의구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2016년 평생학습도시,

2016년 여성친화도시, 2020년 환경교육도시, 2020년 문화도시,

2022년 스마트그린도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정원도시의잠재력및사업타당성영역은해당도시가

정원도시로서 지닌 가능성과 정원도시 유형 설정의 타당한 근

거를제시하는 데 목적이있다. 이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

본 구상과 사업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자원 기반영역은 물리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계획 요

소로, 그린 인프라, 건축 요소,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원도시를 실질

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영역은 정원도시

계획을 구상할 때 가장 시각적으로 인지되며, 실제 물리적 공

간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인문자산 기반영역은정원도시의지속가능성과지역활성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으로, “무형자원을 정원도시

와어떻게연결할것인가”, “주민이주도하는사업으로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계획의 핵심 전략을

그림 2. 울산광역시 중구의 기 조성 정원 및 문화자원 네트워크 그림 3. 울산 중구 정원도시 모형 대상지(문화의 거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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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과 정원문화의 접목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운용 기반영역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재

정적실행기반을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체계, 시민커

뮤니티 조직화,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정원도시

사업의실제추진가능성과 실현력을 담보하는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반영역 각각에 포함된 기본 지표는 정원도시의 운

영에필수적인최소충족조건으로, 정원도시가갖추어야할공

통적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 반면, 특성화 지표는 각

도시의고유한특성과공간적차별성을반영하여, 정원도시 유

형별 특화 전략과 차별화된 적용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도시의장소성, 네트워크연계성, 관광자원성과밀접한관련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정원도시는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특성화

지표가 융합된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4가지 기반영역에 대한 기본 지표와 특성화 지표에 대한 세

부계획 요소의 도출은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기존 현황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

는 ‘현황요소’와추가계획수립을통하여제시가능한내용을

반영하도록 ‘추가 계획 요소’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정원도시 기본방향 설정

정원도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상지의 특성과

조성목적을반영하여정원도시유형을설정하였다. 이는 도시

마다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라 정원도시의 목

표와 전략 또한달라질 수있기 때문이다. 정원도시 유형을 분

류하는 것은 일반적 도시 정책과 정원 특화 정책 사이의 균형

을 도모하며, 목적에 적합한 실천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가 역사문

화 및 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골목길 중심의 도시 구조로인해

환경재생에기반한정원인프라조성이가능한점을고려하여

‘활력형정원도시’로 유형을설정하였다. ‘활력형’이라는명칭은

‘살아움직이는 힘’이라는 의미를담고있으며, 이는 정원을 매

개로 도시재생과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는 정원도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도시의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기반(hard-

ware)과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software)을 결합하여 정원

기반도시재생을촉진하는데적합하다. 예를들어도심형가든

페스티벌과같은행사를통해지역의사회적․경제적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 주민 공동체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따라울산중구의활력형정원도시기본계획은다음세

가지 기반영역으로 구성하였다(산림청, 2022). 공간자원은 물

리적 공간 인프라로서 정원도시의 외형과 구조적 기반(shape)

을 의미한다. 인문자산은 정원문화와 지역의 독창적 문화자원

및 문화유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유․무형적 자원으로 경

관적 가치와 정신 문화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운용기반은 정

원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시민을중심으로한커뮤니티등의조직화, 재정및예산등실

현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2. 정원도시 계획요소 도출

실제적용대상지인울산광역시중구문화의거리일대에대

한 분석 결과, 공간자원 기반영역 측면에서는 협소한 도시 구

조속에서도가로변정원이나화분형정원과같은소규모녹지

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지의 절대적인 면적은 매우 부

족한실정이었으며, 가용공간의 제약으로인해추가적인녹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

간을 전환하거나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공간 재구성을 통해 정원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문자산 기반영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문화의 거

리 조성사업을 통해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입지하

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이는 정원도시조성에유리한인문자산

으로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정원과 결합된 문화적 활용이 필

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상지 내에는 여전히 노후 건축물과

낙후된가로시설물이다수존재하였으며, 이에따라 자투리공

간을활용한소규모정원조성을통해정원문화공간으로의재

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운용 기반영역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는 정원 조성과 관리

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청 내에 설치하고 있었으며, 2020년에

는 정원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도마련하였다.

아울러지역캐릭터 ‘큰애기’를 활용한시민정원사양성프로그

램인 ‘큰애기정원사’ 과정을 운영하며, 이들을 실제 정원 관리

에참여시키는등주민주도형정원문화를확산하고있었다. 그

러나 정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도시 전체를 포괄

하는 중장기 정원계획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중장기 정원도시 조성계획의 수립과 예산 확대를 필

수적 추가 요소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

에적용가능한활력형정원도시시범계획은각기반영역별기

본 지표와 특성화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그 세

부 항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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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영역 기본�지표 특성화�지표 현황�요소 추가�계획�요소

가.�

정원도시의�

잠재력�및�

사업타당성

①�사업의�이해
a�정원도시유형별�주제�및�

특성화

가-①-a�정원�활용한�노후�

구시가지�환경�개선

가-①-a�정원�활용한�노후�환경�

개선�계획

②�어메니티�활용 b�지역�환경�및�경관자원�활용 가-②�가로변�선형�정원�추가�조성

③�커뮤니티�운용 c�정원�중심의�커뮤니티�활성화 가-③-c�큰애기정원사 가-③-c�마을�단위�정원가꾸기모임

④기본�계획안�수립 d�정원도시종합�마스터플랜�수립
가-④�울산�중구�정원도시�중장기�

계획�수립

나.�

공간자원�

기반

①�정원�자원
e�대형�정원(국가정원등)의�활용�

및�연계(기존,�신규)

나-①�태화강�국가정원�

인접(2km)

나-①�태화강�국가정원과�연계�

계획

②�공원�및�녹지�자원

f�소규모�정원(커뮤니티�정원�

등)의�활용�및�연계(기존,�

신규)

나-②�울산시립미술관,�구�

울산초교부지

나-②-f� 가로변�선형�정원,�

골목길�화분�정원,�

정원테마카페(상일상회)

나-②-f� 가로변�선형�정원�추가�

조성,�공공시설�부지에�

정원(옥상정원�등)�조성

③�문화시설�및�문화재 g�정원문화(산업)지원센터)

나-③�울산시립미술관,�울산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울산중구문화원,�

청소년문화회관(조성중)

나-③�정원�테마�까페�조성�지원

④�관광자원
h�장소성:�자연경관자원,�

자연정원적�특성

나-④�울산�구도심,�울산�동헌�

및�내아,�고복수�음악관

⑤�공공기반시설 i�활성화�및�활용
나-⑤-i� (정원�활용한)공공시설물�

정비

⑥�도시기반�시설(가로,�

광장,�주요�건축물�등)
j.�자원화�방안,�연계�방안(기존)

나-⑥�울산�중구�문화의�거리,�

구도심

나-⑥-j�정원�활용한)노후�건축물,�

시설물�정비

⑦�산업�시설(정원�관련) k.� 장소성:�산업시설�인프라

나-⑦-k�정원�테마�까페�조성�지원,�

정원�관련�기업체�창업�

지원

다.�

인문자산�

기반

①�정원문화(정원�관련�

프로그램)
l.� 정원박람회�운영계획

m.도심형�정원페스티벌,�

정원축제운영계획

다-①-m� (국가정원과�연계한)�정원�

페스티벌�개최,�정원�바자회,�

(골목길)정원벽화�체험

②�무형문화�컨텐츠

(문화재,�문화행사,�

이야기거리�등)

n.� 장소성:�역사․전통기반의�
인문학적�자원

다-②�울산큰애기캐릭터,�고복수�

기념관

③�민간조직 다-③�큰애기정원사 다-③�마을�단위�정원가꾸기�모임

④�전문인력(시민정원사) 다-④�큰애기정원사

라.�

운용�기반

①�조례(법제도) 정원�조례

②�전담조직(지자체�내)
라-②�정원�전담�조직�

(공원녹지과�정원정책계)

③�예산집행계획�수립
라-③�울산�중구�정원도시�중장기�

계획�수립

④�유관�계획,�공약 o.�로드맵(단기�및�중장기)�수립
라-④�울산�중구�정원도시�중장기�

계획�수립

표 1. 울산광역시 중구 ‘활력형 정원도시’ 모형을 위한 지표별 현황 요소 및 추가 계획 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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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력형 정원도시 기본구상

앞서 도출한 정원도시 계획요소를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일대에적용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활력형정원도시

의기본구상안을마련하였다. 본 구상안은 대상지의기존조성

현황을 기반으로 하되, 향후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 계획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 이미 조성된 가로변 선형 정원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

를 인근 가로 및 노후 건축물과 연계․정비함으로써, 정원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그림 4).

첫째, 공간자원 구축을 위한 정원 인프라 조성 방안으로는

기존 문화의 거리 내 가로형 정원을 인근 도로 구간까지 확장

하여정원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 울산 중구구도심은대규모

정원조성이어려운물리적제약이있으므로이에대응하기위

해 옥상정원, 벽면정원, 화분정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

규모정원을도입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공간간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원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골목길 내 유휴공간 및

공공문화시설(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역사과학체험

관등)의마당, 옥상, 벽면공간을활용하여소규모정원을추가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교육시설을 찾는 시민 방문객들

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울산동헌및내아, 고복수음악관, 울산큰애기집등지역

의 문화․관광 자원에 정원을 테마로 한 카페, 음식점 등을 유

치하고입점을지원함으로써지역상권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셋째, 정원 활동 및 행사인프라조성을위한계획도병행하

였다. 현재 대상지에서는 울산마두희축제, 눈꽃축제 등 소규모

지역 축제만이 개최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정원 관련 축제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주로개최되고있다. 이에 본 구상안에서

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도

심내에서도정원문화를체험할수있는도심형정원페스티벌

을 기획하였다. 또한, 대상지 내 다양한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정원 벽화 체험, 정원 바자회 등의 행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시민 참여 기반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넷째, 운영 및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

반 정비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청 내 기존

의정원전담조직을확대․개편하고, 정원을 활용한도시재생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도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원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를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

관련 기업체 창업 및 입주 지원, 정원 테마 상업 공간 조성 등

의계획요소도함께포함하여정원기반도시재생의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4. 부문별 계획

1) 정원 인프라 부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기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일환으로, 2차선도로중일부차로를폐쇄하고그공간

을 보행로로 전환하여 선형의 가로형 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정원 인프라는 도시환경 개선과 경관 향상

측면에서긍정적인성과를보이고있으며, 본 연구에서는이러

한기조성인프라를기반으로하여추가적인정원인프라확장

방안을 구상하였다.

먼저, 구도심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정원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옥상정원, 벽면정원, 화분정원 등 자

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러한 소규모 정원은 개별적으로는 면적이 작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정원도시의 공간적 연속성과 심미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일대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교육거점으로활용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 본 구상안

에서는 정원교육센터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

으로 한 정원교육 및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교육시설은정원문화를기반으로한도시재생의지

속가능성을확보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그림 4. 울산광역시 중구의 활력형 정원도시 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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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시작되는 기존 가로형 정원

을구도심가로변을따라인근골목길까지연계확장하는계획

을마련하였다. 이를통해구도심내여러거점공간을정원네

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경관적 통일성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 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

해당 계획안을시각화한정원인프라조성의구체적인모습

은 그림 6과 같다. 첫째, 좁은 골목길에는 화분형 정원을 설치

하여보행자에게밝고안전한거리이미지를제공하고, 가로경

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둘째, 중구 구도심 내 유휴공간

을 활용하여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 간

의상호작용을촉진하고커뮤니티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기

반이되었다. 셋째, 대상지내설치된정원교육센터를중심으로

시민정원사양성교육을강화하고, 정원 관련커뮤니티의자발

적참여를유도함으로써지역내정원문화확산과정원산업활

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형정원에 연계

하여 추가 조성된 가로변 정원은 보행 흐름을 따라 녹지를 연

결하고, 도로와보행자통행공간사이에완충지대를형성함으

로써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공간 전반에

활기찬 녹색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 문화․관광 인프라 부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밀집해 있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기반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는 울산시

립미술관, 울산 동헌및 내아, 고복수 음악관, 울산큰애기집등

이있으며, 이들은지역의역사성과문화적정체성을반영하는

주요 거점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상지 내에는 울산중구생활문화센터, 중구평생학

습관 등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향유와 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활용되고있으며, 본 연구에서는해당시설의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단

순한경관개선을넘어서, 노후화된도시환경의물리적․심리

적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 요소가 일상 생활 공간속으로 자연

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그림 7).

정원도시로의 전환을위한문화인프라조성의구체적예시

로구도심내경관을저해하는노후시설이나구조물의외벽에

벽면정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미관 개

선은 물론, 정원요소를 통한 생태적 기능 회복과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내부 유휴공간이 존재하며, 이

를활용하여실내벽면정원을조성하는방안도함께제안되었

다. 실내정원은 외부 기후의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원 공

간의 치유성과 휴식 기능을 실내 환경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과 정원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

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그림 8).

이와 같이, 대상지 내 문화․관광 인프라에 정원 요소를 접그림 5. 부문별 계획: 정원 인프라 부문

a:�구도심�유휴공간을�활용한�정원�조성�계획(울산,�중구)

b:�시민정원사�및�정원교육센터(울산,�중구)

c:� 가로변�선형정원(울산,�중구)

그림 6. 구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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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는전략은지역의전통과현대문화자산을연결하고, 도시

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3) 활동․행사 부문
활동 및 행사 인프라는 정원도시 조성의 실질적 실행력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

에서는대상지의기존활동기반을검토하고, 여기에추가적인

계획 요소를 반영하여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시범적용안을 도

출하였다(그림 9).

우선, 현존하는활동․행사인프라를살펴보면, 인근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 태화강 치맥축제 등

대규모행사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어, 지역민과외부방문

객을 유입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있었다. 반면, 대상지인문화의거리일대에서는울산마두희

축제, 눈꽃축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중심의

행사가 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듯 축제의 공간적 범위와

파급력측면에서한계를지닌다는점에서, 보다 전략적인보완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본 구상안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기존축제와연계하여, 대상지내에서도심형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페스티벌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원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

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울러, 대상지의 문화시설 및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정원

벽화체험, 정원 바자회 등 상시 운영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

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참여를 유도함과 동

시에일상적정원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여, 정원도시 조성

의 기반을 생활 문화 차원에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실제 활동․행사 인프라 조성 모습은 그림 10과 같으며 세

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원페스티벌의시상제도를도

그림 7. 부문별 계획: 문화․관광 인프라 부문

(좌):�벽면�방음녹화(부산,�부산진구)(Lafent,� 2020)

(우):� 실내�유휴공간�벽면�조성(울산,�중구)

그림 8. 문화시설 자투리 공간 정원화 계획

그림 9. 부문별 계획: 활동․행사 인프라 부문

a:� 정원�페스티벌(울산,�중구)

b:� 정원�관련�행사(울산,�중구)

그림 10. 활동․행사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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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주민 참여와 정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지역민의정원에대한관심도제고와공동체연계강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문화의 거리 내 상업 중심지인 젊음의 거리

에서 정원 바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정원

산업진입기회를제공하였다. 셋째, 골목내정원벽화조성을

통해 시각적으로 생동감 있는 거리 풍경을 형성하고, 동시에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활동 및행사인프라의 구축은 단순한 이벤트수

준을넘어, 정원문화의 지속가능성과공동체기반의자생적성

장모델을형성하는핵심전략으로작용하며, 정원도시 구현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4) 운영․지원 인프라 부문
정원도시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제도적․행정적기반을포함한운영및지원인프라의구

축이필수적이다. 현재 울산광역시중구청에는정원관련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도

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전담 조직은 민간과의 협

력기반을바탕으로지역내정원문화확산및공간재생을도

모하고있으나, 이들사업은대부분단기단위로기획․운영되

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이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운영및지원인프라강화를위한

추가 계획 요소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원 관

련 예산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둘째, 지역 여건과

정원도시 비전이 연계된 중장기 정원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

는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개별적․단편적으로추진되던정원

활용사업들을하나의일관된전략하에통합․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정원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경제 활성화와도 연

계할 수 있도록, 정원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입주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 상권 중심지인 중구 먹자거리 일

대에는정원테마카페와같은특화된상업공간을유치․조성

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정원문화를결합한새로운유형의도

심 정원 콘텐츠를 실현하고자 하였다(그림 11).

이와같은계획에따른운영및지원인프라조성사례는그

림 12와 같다. 첫째, 정원 관련 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정원산

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의정원산업자립생태계를조성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둘째,

정원 테마 카페 조성 지원을 통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

시에, 시민들이일상속에서정원문화를자연스럽게향유할수

있는기회를확대함으로써, 정원도시에 대한시민인식제고와

문화 확산 효과를 함께 도모하였다.

이처럼 운영 및 지원 인프라 부문은 정원도시 조성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경

제․공간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이

에 따라, 정책적 연속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

정적 장치와 민간 참여 기반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함께 구축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연구는정원도시에대한이론적개념에대한이해를바탕

으로, 정원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지표와 특성화 지표에 맞

는계획요소를체계적으로제시하고, 이를 실제 도시공간에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 중구로 선정되었으며, 그중에

서도 정원도시 시범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지로는 중구 내

문화의 거리 일대를 설정하였다. 이는 울산 중구가 태화강 국

가정원을 비롯해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원을 매개로 한 도시재

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의 기반이

그림 11. 부문별 계획: 운영․지원 인프라 부문

(좌):�정원�관련�기업체�창업�지원(울산,�중구)

(우):�정원�테마�카페�조성�지원(울산,�중구)

그림 12. 정원 관련 기업체 창업 및 카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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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원도시 시범적용을 위한 기본 방향은 ‘활력형 정원도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형 설정은대상지인문화의거리일대가

골목길 중심의 도시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문화․예술

자원이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 환경재생적 측면에서 정원도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원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정원도시구성의근

간이 되는 네 가지 기반영역(정원도시의 잠재력 및 사업 타당

성, 공간자원 기반, 인문자산 기반, 운용 기반)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지표(최소 충족 조건)와

특성화 지표(지역의 장소성과 자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조

건)를도출하였다. 또한, 각지표는현황을기반으로하는기조

성요소와향후계획을통해도입가능한추가계획요소로다

시 구분하여,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한정원

도시 시범구상안에 반영하였다.

둘째, 시범적용 계획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

질적전략을제안하였다. 정원인프라측면에서는자투리공간,

옥상 및 벽면 등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화전략이효과적인방안으로제시되었다. 문화․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한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정원테마 카페 및 문화정원 조성을 통한 상

권 및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도출되었다. 활동․행사 인프라 측

면에서는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 정원 벽화 체험, 정원 바자회

등 시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의

효과성을확인하였다. 운영 기반측면에서는정원전담조직과

시민정원사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역 내 정원문화 정착에 기여

하고 있었으며, 다만 예산의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미흡

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원도시 개념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에

그치는것이아니라, 실제 도시공간내에서유연하고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

한 활력형 정원도시 유형은 도시의 회복탄력성 확보와 사회적

활력 회복이라는 도시재생 목표와도 부합하는 모델로서, 현실

적인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원도시 계획지표는 도시 차원의

정원계획이미비하거나, 녹지를조성할수있는가용공간이제

한적인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대상지인울산광역시중구문화의거리일대는녹지

의절대면적이매우부족한지역으로, 단순히새로운가용공간

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공간을 전용하거나 복합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 등 기존 교

통공간의전용, 기존공간의정원및복합용도화, 주변문화시

설의 정원요소화, 지역자원 연계 등의 전략이 실제 적용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지역에활력형정원도시모형의적용가능성을시사하며, 공간

자원에 기반한 물리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정원문화 프로그램,

시민정원사육성, 정원조성을 위한재정지원등과같은인문자

산및운영기반의계획요소가함께고려되어야함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원도시의 개

념 및 유형은 대상지의 물리적․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

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원도시 개념

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

에서제시한계획요소지표는이론및사례분석을통해처음

도출된 것으로, 실제 도시계획 및 정책에 적용된 사례가 존재

하지않기때문에,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표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기

초자치단체의 구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광역자

치단체또는읍․면․동단위의마을규모적용에는구조적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원도시 개념을 국내

현실에 적용해 본 초기 시범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정량적 성과

지표개발및검증, 정원도시거버넌스체계및정책연계구조

분석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 마을 단위

혹은 광역 단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도 함께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2024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하여 ‘녹지 민주주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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